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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구매 경향성과 개인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심   경   옥†

경성대학교 교양학부

최근 연구들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충동구매의 위험성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충동구매는 즉각적인 쾌

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 때문에 충동구매를 계속하게 되는 의존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

을 뿐만 아니라, 자기통제의 상실과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질과 태내 성호르몬이 정서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충동구매 경향성과 관련이 있는지, 그

리고 이들 관계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2D:4D 비율이 높을수록(태

내 에스트로겐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성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낮을수록(내향

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았다.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성

은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없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성이 높

고 외향성이 낮은, 즉 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고, 

이런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정

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는 것과 충동구매가 이들에

게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

한 성격특질, 태내 성호르몬,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서 충동구매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적

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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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충동구

매의 위험성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충동구매는 

즉각적인 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이런 

능력 때문에 충동구매를 계속하게 되는 의존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통제의 상

실과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Amos, Holmes, & Keneson, 2014; 

Baumeister, 2002; Darrat, Darrat, & Amyx, 2016; 

Hausman, 2000). 쇼핑중독은 극단적인 충동구매

의 한 형태로 부정적 감정, 낮은 자존감, 기분장

애, 불안장애, 충동장애(예. 물질사용, 섭식장애) 

등 심리적 기능의 어두운 면과 관련이 있는 행

동중독이다(Black, 2007; Darrat et al., 2016). 또한 

충동구매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충동성(Sun & 

Wu, 2011; Youn & Faber, 2000)과 자기통제의 실

패는 중독(예. 병적도박, 과음, 흡연 등, Bickel, 

Odum, & Madden, 1999; Mackillop et al., 2014; 

Mitchell, 1999; Rubio et al., 2008)뿐만 아니라 그 

외 심리장애(예. 식이장애, Verplanken, Herabadi, 

Perry, & Silvera, 2005)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다른 위험행동과 연관성이 있다(심경

옥, 전우영, 2015a; Zuckerman & Kuhlman, 2000).

적절한 빈도의 충동구매는 기분을 고향시킴

으로서 유쾌함과 만족감의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큰 손상을 가하지 않는다

(Hausman, 2000: Silvera, Lavack, & Kropp, 2008). 

하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충동구매는 자기조

절의 약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결국 신체적, 심

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행동, 특히 쇼핑중독으로 발전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충동구매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Amos et al., 2014), 전체 구매행동 중 충동구매

가 상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대략 40 ~ 

80%). 이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중독의 초

기 단계의 잠재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충동구매는 기능적 목적보다는 높은 정서적 

활성과 낮은 인지적 통제와 관련이 있는 구매 

행동으로 본다(Baumgartner, 2002). 그 이유는 

충동구매의 개인 간 변이의 상당부분이 정서

경험에서의 개인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Hausman, 2000; Ozer & Gultekin, 2015; Silvera et 

al., 2008; Verplanken et al., 2005). 구체적으로 충

동구매는 즉각적인 쾌락적 보상을 제공하기 때

문에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거나 증대

하기 위해 또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거나 긍정

적 정서로 변화시키기 위해 충동구매에 가담하

는 경우가 많다(Hausman, 2000; Xiao & Nicholson, 

2013; Youn & Faber 2000). 또한 이런 정서경험은 

개인특성(예. 성격특질, 성호르몬 수준, 스트레스 

민감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개인

차이가 충동구매에서의 변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격특질(정서성과 외향성)이 정서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충동구매 경향성(부정적 

기분 회피형과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

향성)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출생 전 뇌 발

달에 영향을 주고 성인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치는 태내 성호르몬이 이들 충동구매 경향

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와 더불어 이들 관계를 지각된 스트레스가 매개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서 상태를 기

반으로 하는 충동구매 경향성과 관련 있는 개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충동구매에 선행하

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것이다. 또한 

이들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성호르몬의 효과

를 살펴보는 것은 심리적, 환경적,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개인 간 

변이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충동구매

충동구매는 구매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던 상

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욕

구로 인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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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Rook & Garder, 1995). 사람들은 뜻밖에 

생긴 여분의 돈, 명절, 그리고 할인판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한다(Mick 

& DeMoss, 1990).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자신들

의 기분 상태에 따라 충동구매를 한다. 예를 들

어,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성취에 대한 보

상으로 또는 즐거움/행복의 긍정적 기분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해 충동구매를 한다

(Hausman, 2000; Mick & DeMoss, 1990; Ozer & 

Gultekin, 2015; Rook & Gardner, 1993). 다른 사람

들은 절망이나 우울함에 대한 자기 위로 차원에

서, 지속적이거나 좋지 않은 사건이 있은 후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또는 

불안, 우울, 염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 불쾌

한 감정 상태를 회피하거나 긍정적 정서로 변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충동구매에 가담하기도 

한다(Mick & DeMoss, 1990; Rook & Gardner, 

1993; Silvera et al., 2008; Verplanken et al., 2005). 

이런 이유로 충동구매는 기능적 이점 보다는 감

정과 심리사회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쾌락적 구

매행동으로 보기도 한다(Baumgartner, 2002).

이처럼 충동구매는 기쁨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

이게도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Rook & Gardner, 1993; Youn & Faber, 

2000). 먼저 긍정적 정서와 관련하여, Holbrook와 

Gardner(2000)는 구매 전 기분이 충동구매 경험

과 결합하여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 Rook과 Gardner(1993)는 참가자들에게 충동

구매를 할 당시 기분 상태가 어떠했는지 물어보

았다. 그 결과 긍정적 감정 상태(예. 쾌, 흥분)가 

충동구매를 고무시켰다고 응답하였다. Murray와 

동료들(2010)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화창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기분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결과는 충동구매

는 기분 좋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기분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해 충동구매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Herabadi와 동료들(2009)은 대형 상점에

서 쇼핑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매 직

후 기분, 충동구매 경향성, 그리고 구매 충동성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흥분, 열광, 충동적 기

분, 행복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충동구매 경향

성, 구매 충동성, 그리고 실제 구매 행위와 정적

관계성이 있었다. 이 결과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실제 구매를 할 때 증가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들 주장과는 다르게 몇몇 연구들은 충동구

매는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기 위

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심리적 

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이 충동구매의 주요 기능

이라고 제안한다(Silvera et al., 2008; Verplanken 

et al., 2005).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Verplanken과 동료들(2005)은 충동구매 경향성은 

성향적 부정적 정서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Silvera와 동료들

(2008)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충

동구매 경향성의 정서적 측면을 평가하는 하위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척도(PANAS) 중 부정정서 하위 척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Mick과 

DeMoss(1990)는 사람들은 부정적 기분을 개선하

는 수단으로 자신에게 선물하여 보상하기도 한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결과는 사람들은 

충동구매가 자신의 기분을 나아지게 한다고 생

각하면 자기조절을 희생하고 충동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Baumeister, 2002).

다른 한편, 몇몇 연구들은 어느 한 가지 정서

가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긍정적 정서

와 부정적 정서 모두가 충동구매와 관련이 있다

고 제안한다. 그 증거로 Youn과 Faber(2000)는 충

동구매 경향성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모두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지지하는 인과적 증

거가 있다. Sato와 Verplanken(2010)은 기분유도과

제(mood induction task)를 이용하여 부정적,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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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중성적 기분을 유발시킨 후 실험이 종

료될 때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고 식료품을 구입

할 기회를 주었다. 이 때 충동구매를 평가하기 

위해 식료품의 절반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진열해 놓았다.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더 많

이 구입한다는 것은 구매 충동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성적 기분 조건에 속

한 참가자들과 비교하여, 부정적 기분과 긍정적 

기분 조건에 속한 참가자들 모두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구입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들 결

과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모두 충동구매

의 주요 동기요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충동구매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정서를 유지/증

대 시키거나 또는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Hausman, 2000; Rook & 

Gardner, 1993; Verplanken et al., 2005).

그렇다면 충동구매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정서 모두와 연관성이 있다는 상반된 연구결과

들에 대한 추론 가능한 설명은 무엇인가? 첫째, 

즉각적인 쾌 경험을 만들어내는 충동구매의 특

성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본능

적으로 쾌를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Verplanken & Sato, 2011). 이런 점에서 충동구매

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쾌 동기를 충족시킬 가능

성이 있고, 이런 쾌 동기의 충족이 결국은 충동

구매를 지속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 

Higgins, 1998, 2002)이 이런 모순되는 연구 결과

들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자기조절 전략과 관련 있는 두 가지 개별적인 

동기를 제안한다. 첫째, 향상초점(promotion focus)

은 쾌락 추구에 기반을 둔 동기로, 개인의 성취, 

성장, 희망, 바램에 초점을 두고 보상의 존재 여

부와 긍정적 결과를 조절한다. 반면, 예방초점

(prevention focus)은 나쁜 결과를 회피하는 동기에 

기반을 두고, 고통과 손실을 회피하고, 처벌과 

부정적 결과를 조절한다.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 

상태를 증가시키거나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는 

행동 모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충동구매는 긍정적 정서 상태를 유지/증가

시키기 위해 또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부터 벗

어나기 위한 자기조절 메커니즘일 가능성이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절초점이론에 근거할 때, 

충동구매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심리적 기능의 

한 부분이며, 심리적 자기조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Vohs & Faber, 2007).

실제 적절한 빈도의 충동구매는 기분을 고향

시킴으로서 유쾌함과 만족감의 경험을 제공한다

(Hausman, 2000).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성

적으로 지속되는 충동구매이다. 그 이유는 만성

적으로 지속되는 높은 빈도의 충동구매는 강박

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울, 불안, 그리고 염

려 등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은 자기통제의 상

실과 쇼핑중독의 전조(precursor)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Darrat et al., 2016). 다르게 표현하면, 만

성적으로 지속되는 충동구매는 결국은 쇼핑중독

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동구매의 주요 선행변인

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구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긍정적 정서가 기반이 되는 충동구매의 

경우, 긍정적 기분 상태를 유지 또는 증대시키

기 위해 처음 시작한 충동구매가 계속 반복될수

록 자기통제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긍정적 정서

는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 정서는 증가할 수 있

다(Darrat et al., 2016). 이런 증가한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기 위해 또 다시 충동구매를 반복하

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통제의 상실을 초래

하고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쇼핑중독은 부정적 정서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되는 행동중독이다(Black, 2007; Darrat et al., 

2016).

긍정적 정서가 기반이 되는 충동구매가 쇼핑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되는 충동구매가 쇼핑중독으로 발전

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본다(Darrat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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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충동구매를 선택함으로서 얻어지는 

즉각적인 기분 개선효과에 대한 매력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고통은 자기통제 능

력에 손상을 주거나 붕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다

(Andreou et al., 2011; Baumeister, Heatherton, & 

Tice, 1994; Oaten & Cheng, 2005). 또한 부정적 

정서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충동구매에 가담

하는 사람들은 쾌 경험을 만들어 내는 충동구매

의 능력 때문에 안도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자기조절을 희생하고 충동구매를 지

속할 가능성이 있다(Baumeister, 2002; Rook & 

Gardner, 1993; Verplanken et al., 2005). 이런 이

유로 충동구매를 함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회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기분 상태로부

터 탈출하기 위한 충동구매는 강박적 행동에 

더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결국 쇼핑중

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는 것이다.

충동구매가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정서 모두

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모델을 

이용하여 충동구매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동구매의 선행요인, 촉발요인, 

그리고 실제 구매 행위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

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Xiao & Nicholson, 

2013), 긍정적 정서(예. 흥분, 쾌락)와 부정적 정

서(예. 우울, 불안, 높은 스트레스 수준 등), 그리

고 이런 정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정서를 기반으로 

설계된 긍정적 기분 유지형과 부정적 기분 회피

형 충동구매 경향성 설문지를 이용하여 정서 경

험과 관련이 있는 개인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지각된 스트레스(Perceived Stress)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충동구매

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Verplanken & Herabadi, 2001; Youn & Faber, 

2000).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일

상생활 사건이나 상황을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

로 평가한다는 것을 말한다(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 예를 들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높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경미한 사고와 차질

에 비극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 불

안, 걱정, 슬픔, 긴장, 압박 등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Andreou et al., 

2011; Cohen, Tyrrell, & Smith, 1993; Youn & 

Faber, 2000).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 고통

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Ebstrup, Eplov, 

Pisinger, & Jørgensen, 2011). 뿐만 아니라 지각된 

스트레스는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

솔 수준과 정적 관계성이 있다(Malarkey, Pearl, 

Demers, Kiecolt-Glaser, & Glaser, 1995; Parks et al., 

2009). 이런 만성적인 부정적 정서가 단기적 쾌 

경험을 제공하는 행동 즉, 충동구매에 가담하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과 일관되게, Youn과 Faber(2000)는 

충동구매가 개인의 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생물학적 스트레스 반응(stress reaction)이 높은 사

람들이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았다. Sneath와 

동료들(2009)은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건

유발 스트레스가 우울한 상태를 매개로 충동구

매와 강박적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즉 재난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

울 증상을 증가시키고 이런 우울상태가 충동구

매나 강박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재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감정 상태

를 관리하고 손실을 만회하며, 자아감을 되찾기 

위해 구매행동에 가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들 결과는 스트레스가 부정적 정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충동구매 가능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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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이유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

람들에게서 충동구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간접

적인 증거는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법 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

람들에 비해 정서 중심적 스트레스 대처법을 사

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Trouillet, Gana, Lourel, & 

Fort, 2009). 구체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원

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정서적 긴장 또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감소시키거나 개선하여 

자신의 느낌을 좋게 하는 활동에 가담하는 경우

가 더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회피성 

대처법(예. 부정,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기, 합

리와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충동구

매 경향성이 더 높았다(Yi & Baumgartner, 2011). 

이들 결과는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

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이 자주 경험하

는 부정적 정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행위에 더 

많이 가담하고 그 중 한 가지가 충동구매일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동구매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부담감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는 불쾌한 기분이나 상황을 극

복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Darrat et al., 2016). 그

렇다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충

동구매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부정적 정서

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정적 정서 경

험이 충동구매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충동

구매가 부정적인 정서 상태로부터 탈출하기 위

한 자기조절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한다면, 그리

고 만성적인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충

동구매를 더 자주한다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기분을 개선할 목적으

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성격특질: 정서성(emotionality)과 외향성

(extraversion)

성격특질 중 정서성 차원은 개인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예. 두려움, 슬픔, 분노, 죄책감 등)

하는 정도를 평가한다(Costa & McCrae, 1992). 따

라서 정서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불

안정(emotional instability)하다는 나타내고, 반대로 

점수가 낮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정(emotional 

stability)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Lee & Ashton, 

2004). 높은 정서성은 높은 회피 성향과 스트레

스 수준, 의존성, 그리고 강한 정서적 애착으로 

특정 지워진다(Ashton, Lee, Visser, & Pozzebon, 

2008; Lee & Ashton, 2004). 다른 한편, 외향성 차

원은 개인의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향하게 하

는지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눈다(Costa 

& McCrae, 1980; Nettle, 2009). 내향적이 사람들

은 에너지 방향을 내부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로 

깊은 사색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반면 외

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로 활동성, 적극성, 자신감, 사교성, 

그리고 모험을 좋아한다.

정서성과 외향성 모두 충동구매 가능성을 높

이는 선행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들 두 성격특질 모두 충동구매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충동성, 자기통제, 그리고 위

험행동 경향성과의 연관성이 있다(Baumeister, 

2002). 예를 들어, 정서성과 외향성은 둘 다 

충동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Mowen 2000; 

Cooper, Agocha, & Sheldon, 2000). 또한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

서 정신적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런 정신

적 고통은 자기통제를 붕괴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Baumeister et al., 1994).

뿐만 아니라, 높은 정서성과 외향성은 동기적

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반되지만 위험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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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Cooper et al., 2000). 구

체적으로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

(예, 불안, 슬픔, 공포, 좌절, 낮은 정서적 친밀감 

등)로부터 탈피하려는 회피동기가 높아 위험행

동(예, 흡연, 음주, 약물복용, 위험한 성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Carlo et al., 2012; Cooper 

et al., 2000; Davis, Shaver, & Vernon, 2004; 

Vollrath & Torgersen, 2002). 반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를 증대시키려는 높은 접

근동기로 인해 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

다. 따라서 충동구매에 가담하는 것이 혐오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거나 보상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서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

들 모두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성격특질의 

신경생물학적 측면(Matthews & Gilliland, 1999)에

서 찾아볼 수 있다. 정서성과 관련하여, 정서성

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에 관여하는 신경회로

의 반응성이 더 높다(Nettle, 2007). 뿐만 아니라 

높은 정서성은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시상하부-뇌하

수체-부신(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 축

의 과잉 활동성과 관련이 있다(심경옥, 전우

영, 2015b; Nater, Hoppmann, & Klumb, 2010; 

Zunszain, Anacker, Cattaneo, Carvalho, & Pariante, 

2011). 즉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스

트레스 반응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 일상

생활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고, 심

리적 고통에 더 취약하고 반응적이며,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한 부적응적 대처전략(예. 적대적 

또는 충동적 반응)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Costa & McCrae, 1992; Gunthert, Cohen, & 

Armeli, 1999; Santed, Sandín, Chorot, Olmedo, & 

García-Campayo, 2003; Vollrath, 2000). 이들은 또

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각종 심리장애(예, 불안장

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aughan, Miller, & 

Lynam, 2012; Nettle, 2007). 따라서 정서성이 높

은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 

상태로부터 회피하는 한 수단으로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내향적인 사람들)에 비해 만성적으로 낮

은 각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성 욕구(need for 

arousal)가 더 높다(Mowen & Spears, 1999). 이것이 

자신들의 최적자극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각종 

감각추구활동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Steenkamp 

& Baumgartner, 1992). 실제 최적자극 수준이 높

은 사람들이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다고 알려

져 있다(Sharma, Sivakumaran, & Marshall, 2010). 

또한 뇌 영상(양전자 단층촬영, PET) 연구에 의

하면, 외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과 충동제어

에 관여하는 전두엽 영역(예. 안와전두피질)의 

활동 수준이 더 낮다(Johnson et al., 1999). 또한 

이들은 도파민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된 신경

활동이 높은 경향이 있다(Cohen, Young, Baek, 

Kessler, & Ranganath, 2005; Kim, Hwang, Park, & 

Kim, 2008; Wacker, Chavanon, & Stemmler, 2006). 

자기공명영상법(fMRI)을 이용한 연구가 이에 대

한 인과적 증거를 제공한다. Cohen과 동료들

(2005)는 도박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보상시스템의 활

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는 외

향성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고, 충동적

이며, 그리고 보상 추구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

타낸다. 따라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

는 보상단서에 대한 높은 민감성은 충동구매를 

함으로서 얻는 선택의 보상가치에 더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은 평소 낮은 각성

을 경험하기 때문에 각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충동구매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이들 성격특질과 충동구매 간의 관계

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Shahjehan et al., 2012; Verplank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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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badi, 2001). Verplanken와 Herabadi(2001)는 충

동구매는 외향성과는 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성은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Shahjehan와 동료들(2012)은 정서성이 높

은 사람들이 충동구매와 강박적 구매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불일치하는 연구 

결과는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평가방법에서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

지 다른 유형의 충동구매 경향성(부정적 기분 

회피형과 긍정적 기분 유지형)을 이용하여 성격

특질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격은 개인의 일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대처 방식에 영향

을 주고, 충동구매는 감정조절기능(기분유지/증대 

또는 기분개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Mick 

& DeMoss, 1990; Vollrath, 2001; Youn, & Faber, 

2000). 구체적으로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은 만성

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런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충동구매에 가담할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정서성은 지

각된 스트레스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주장도 있

다(Conard & Matthews, 2008). 반면 외향성은 스

트레스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스트

레스 수준과 부적상관이 있는 주관적 웰빙과 정

적상관이 있다(George & Brief, 2004). 그렇다면 

정서성과 외향성이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충동구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격특질과 충동구매 간

의 관계를 지각된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도 검

증할 것이다.

태내 성호르몬

태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비율이 충동구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 호르몬은 행동

의 기저가 되는 신경회로와 기능을 조직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다시, 출생 후 보상 자극

에 대한 뇌세포 반응과 행동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심경옥, 2017; 심경옥, 전우

영, 2015a; Lenz et al., 2012). 신경생물학적 측면

에서 충동구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독 유형

과 중독성 약물의 사용에 앞선 심리장애에 대한 

남녀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Fattore, Melis, 

Fadda, & Fratta, 2014).

먼저, 중독 유형에서의 남녀 차와 관련하여, 

약물 남용이나 게임 중독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행동 장애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다. 반면, 충동구매와 강박적 쇼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 비율이 더 높다(Lex, 1991; Lynch, 

Roth, & Carroll, 2002; MacLaren & Best, 2010; 

Tetrault etl al., 2008; Tifferet & Herstein, 2012). 사

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녀 차이

를 보이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성호르몬의 영향

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ing, 2002). 그

렇다면, 남성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약물 남용

이나 게임 중독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행동 장

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과 

연관성이 있는 반면, 여성들에게서 주로 관찰되

는 충동구매와 쇼핑중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의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 한 달 주

기로 성호르몬들의 수준이 변동하는 여성의 월

경주기 중 에스트로겐 수준이 높아지는 월경 

전 단계인 황체기(luteal phase)에 쇼핑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 힘들고 충동구매에 가담하는 

경우가 더 많다(심경옥, 전우영, 2015a; Pine & 

Fletcher, 2011). 반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높아

지는 난포기(follicular phase)에는 중독성 약물에 

대한 주관적 효과를 더 크게 경험(알코올은 제

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rner & De Wit, 

2006).

다음으로, 중독성 약물의 사용에 앞선 심리장

애와 관련한 남녀 차이이다. 남성들과 비교하여, 

여성들은 우울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와 관련 있

는 심리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자가 치료 목적으

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심경옥, 전

우영, 2015a; Becker, Perry, & Westenbroek, 2012). 



심경옥 / 충동구매 경향성과 개인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73 -

실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울 장애와 불안 장

애의 발병 위험률도 더 높다(Fairburn & Harrison, 

2003; Feingold, 1994; Wade, Cairney, & Pevalin, 

2002; Weissman & Klerman, 1977). 이와 마찬가지

로 충동구매 또한 우울이나 불안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목적

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테스토스

테론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서 상태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써 충

동구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

와 더불어 본 연구는 태내 성호르몬이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충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D:4D 비율(둘째와 넷째 손가락 

길이의 비율, second-to-fourth digit ratio)을 이용하

여 태내 성호르몬의 상대적 비율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2D:4D 비율은 모체 내에서 태아가 

초기 뇌 발달과정에서 노출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다(심경옥, 

전우영, 2014b; Manning, 2002). 2D:4D 비율이 낮

을수록 즉, 둘째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에 비해 

짧을수록 태아가 에스트로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 노출되었다는 것을 나타

낸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그 비율이 더 높

다. 2D:4D 비율은 뇌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민감기의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남성형 또는 여성

형 뇌의 정도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심경옥, 

전우영, 2014a; Manning, 2002). 또한 2D:4D 비율

의 남녀 차이는 초기 뇌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

는 임신 14주 전후에 결정되고, 그 이후 손가락 

길이는 변화가 있더라도 그 비율은 일생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Malas, Dogan, Evcil, Desdicioglu, 2006; Manning, 

2002; McIntyre, Ellison, Lieberman, Demerath, & 

Towne, 2005). 따라서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 호르몬이 손가락 길이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이용

하여 충동구매의 개인 간 차이에 대한 신경생리

학적 근거를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

다.

2D:4D 비율을 태내 성호르몬의 상대적 수준

을 나타내는 간접 생물학적 지표로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다. 첫째, 출생 

후 2세 아동의 2D:4D 비율과 출생 전 양수로

부터 측정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

율 비교한 결과 강한 부적 관계성이 있었다

(Lutchmaya et al., 2004). 즉 모체 내에서 에스트

로겐에 비해 테스토스테론에 더 많이 노출된 아

동들의 둘째 손가락 길이가 넷째에 비해 더 짧

았다는 것이다. 둘째, 유전적 변이나 모체 내 이

상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수

준의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선천성부신과형

성(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CAH) 여성들과 

안드로겐 불감 증후군(Androgen insensitivity 

syndrome, AIS)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심경옥 & 전우영, 

2014a 2D:4D 리뷰논문 참고). 모체 내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에 노출된 선

천성부신과형성 여성들의 경우, 이들 여성의 

2D:4D 비율은 일반 통제집단의 여성들보다 더 

낮았다. 반면 모체 내에서 낮은 수준의 테스토

스테론에 노출된 안드로겐 불감 증후군 남성들

은 여성화된 2D:4D 비율을 보인다. 셋째,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들은 인과적 증거를 제시

하고 있다. 임신 중인 어미 쥐에게 테스토스테

론이나 에스트로겐을 주입하거나 또는 이들 성

호르몬의 수용체를 활성화하거나 차단하는 방법

을 이용하여 그 수준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테

스토스테론 수준이 높거나 에스트로겐 수준이 

낮을 때는 2D:4D 비율이 낮아지고, 그 반대일 

경우는 2D:4D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런 이유로 현재 2D:4D 비율은 태내 테

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

내는 신뢰할만한 간접 생물학적 지표(a biomarker 

of sex hormone level)로 여러 분야의 실험적 연구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Manni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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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개론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여

학생 88명과 남학생 52명)들이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여자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만 20.16세

(18 ~ 24세, SD = 1.42)이고 남자의 평균 연령

은 20.27세(18 ~ 25세, SD = 2.38) 이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면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

을 들은 후 연구 참가 동의서에 사인하고 본 연

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수집 절차 및 측정

충동구매

충동구매 경향성 척도(양윤, 이채희, 2000) 중 

2가지 요인 즉, 부정적 기분 회피형과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성 요인을 6점 척도

(1 =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 6 = 전적으로 

일치한다)로 평가하였다.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

동구매 경향성은 일시적인 기분이 부정적일 때 

이런 기분을 회피하거나 긍정적 기분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충동구매를 하는 것을 평가한다.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성은 구매 시

나 구매직전의 일시적인 기분이 긍정적일 때 이

런 기분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기제에 의해 충

동구매를 하는 것을 평가한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충동구매 경향성은 충동구매의 선행변

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점수가 증가할수록 충

동구매 빈도도 증가한다(Ozer & Gultekin, 2015).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각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 이종하 등, 2012; Cohen et 

al., 1983)를 이용하여 5점 척도(0 = 전혀 없었다 

~ 4 = 매우 자주 있었다)로 평가하였다. 스트

레스 자각 척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가 얼마나 많다고 지각하는지 그 정도를 평가한

다(Cohen et al., 1983). 각 항목은 최근 1개월 동

안 경험한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기분과 생각

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꼈는지를 

평가한다. 본 척도는 “최근 1개월 동안, 신경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얼

마나 경험하였습니까?”, “최근 1개월 동안 당신

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등 1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내재화된 스

트레스 경험을 평가하고, 일상생활 스트레스 점

수보다 건강관련 결과를 더 잘 예측한다(Cohen 

et al., 1983).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사건에서의 스트레스 경험과 신체적 그리고 심

리적 질병의 예측 변인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

다(Andreou et al., 2011).

태내 호르몬

둘째와 넷째 손가락 비율(2D:4D)을 이용하여 

태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수준

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스캐너를 이

용하여 양손 손바닥을 스캔한 후 둘째와 넷째 

손가락 길이를 Adobe Acrobat 8.0 professional의 

측정도구 기능을 이용하여 0.01mm 정확도로 측

정하였다. 손가락의 가장 아래쪽 마디 주름으로

부터 손가락 끝부분까지의 길이를 두 번 반복 

측정하고 두 값의 평균을 이용하여 손가락 길이 

비율(둘째 손가락 길이/넷째 손가락 길이)을 계

산하였다. 각 손가락 길이의 측정-재측정 신뢰도

는 급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r1)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양손 모두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r1 ≥ .99).

정서성과 외향성

한국 개정판 HEXACO-PI-R로부터 정서성과 

외향성 각각 16문항을 5점 척도(1 = 전혀 그

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Ashton & Lee, 2010).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낮은 점수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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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평균(SD) 평균(SD) t

수입 4.17(2.19) 4.62(2.33) -1.120

오른손 2D:4D 0.95(.03) 0.96(.02) -2.979**

왼손 2D:4D 0.95(.03) 0.96(.02) -2.821**

외향성 3.13(.56) 3.33(.53) -1.335

정서성 3.27(.47) 3.56(.53) -3.148**

지각된 스트레스 19.51(5.77) 18.55(6.15) .847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13.12(6.12) 15.85(6.48) -2.462*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12.35(3.61) 13.00(3.76) -1.008

*p < .05, **p < .01, ***p < .001.

표 1. 측정변인들의 남녀 차이

나타낸다(Lee & Ashton, 2004). 외향성은 점수

가 높을수록 사교적이고 유쾌하다는 것을 나

타낸다. 반면 외향성 점수가 낮다는 것은 내

향적인 것을 의미하고 깊은 사색과 과묵함을 

나타낸다.

인구통계학 설문

연령, 성별, 월 가계수입을 조사하였다. 월 가

계수입은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1 = 150만원 

미만 ~ 10 = 951만 원 이상).

분석방법

t 검증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남녀 간 차이

를 살펴보고 성별을 통제한 후 Pearson의 상관계

수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관계성을 평가하였

다. 충동구매 경향성과 예측변인들 간의 관계성

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과 경로분

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남녀 차이

t-검증 결과(표 1), 신경생물학적 특성인 

2D:4D 비율은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높았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태내 테스토스테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격특질과 충동구매 경향성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정서성 점수가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

구매 경향성도 더 높았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차가 있는 이들 변인

들(2D:4D 비율, 정서성,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

동구매)을 고려하여 성별을 통제한 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른손 

2D:4D 비율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

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았다(r = .19, p = .049). 

외향성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은 낮았으며(r = -.25, p = .008) 부정적 기분 회

피형(r = -.21, p = .024)과 긍정적 기분 유지형 

(r = -.19, p = .045) 충동구매 경향성은 더 낮았

다. 이와는 반대로, 정서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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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연령(1) .14 .03 .06 -.14 .12 .12 .04 .09

수입(2) -.08 -.09 .06 .03 .08 .01 -.03

오른손 2D:4D(3) .78*** .10 .12 .05 .19* .13

왼손 2D:4D(4) .11 .10 .08 .13 .16

외향성(5) .00 -.25** -.21* -.19*

정서적 불안정성(6) .38*** .26** -.09

지각된 스트레스(7) .32** .11

부정적 기분 회피형(8) .39***

긍정적 기분 유지형(9)

*p < .05, **p < .01, ***p < .001.

표 2. 성별을 통제한 후 변인들 간 상관관계

스트레스 수준은 높았을 뿐만 아니라(r = .38, p 

< .001)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r = .26, p 

= .006) 경향성도 더 높았다. 또한 지각된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았다(r = .32, p = 

.001).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단순회귀분

석을 이용하여 성격특질과 2D:4D 비율이 매개

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외향성(β = -.23, p = .015)과 정서

성(β = .31, p = .001)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유

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것은 매개효과의 첫 번

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하지만 2D:4D 비율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후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

한 오른손 2D:4D 비율, 외향성, 그리고 정서성

의 효과가 충동구매를 예측하는지 그리고 지각

된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먼

저 성별과 연령을 통제 변인으로 첫 단계에 투

입하고, 예측변인인 오른손 2D:4D, 외향성 그리

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둘째 단계에, 그리고 마

지막으로 매개 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를 투입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연령이 낮

을수록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에 기초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두

었다(Kacen & Lee, 2002; Tifferet & Herstein, 2012).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과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해 개별적인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과 관련

하여(표 3),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부정적 기분 회

피형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2D:4D 비율이 높을수록, 즉 태내 테스토스

테론에 비해 에스트로겐의 수준이 높을수록 회

피형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9, p = .035). 외향성(β = -.23, p = .010)

과 정서성(β = .24, p = .009)은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였다. 즉 외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개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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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부정적 기분 회피형 긍정적 기분 유지형

β sr2 β sr2

단계1 성별 .23* .05 .06 .00

연령 .03 .00 -.10 .01

단계2 오른손 2D:4D .19* .03 .17 .03

외향성 -.23* .05 -.22* .05

정서성 .24** .05 -.10 .01

단계3 오른손 2D:4D .18* .17

외향성 -.18* -.19*

정서성 .17 -.14

지각된 스트레스 .20* .03 .12 .01

R2 .218 .102

 F(6, 108) 5.032*** 2.040

*p < .05, **p < .01, ***p < .001.; sr2 = 준부분 상관계수의 제곱(종속변인에 대한 각 독립변인의 고유 설명변량).

표 3. 성별과 연령의 효과를 보정한 후 예측변인들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성과 매개효과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마지막 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

스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외향성의 예측력은 여

전히 유의미하였지만 유의수준은 감소하였다

(부분매개, β = -.18, p = .036). 하지만 정서성

의 경우는 지각된 스트레스 변인이 추가 투입

되었을 때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에 대

한 예측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았다(완전매

개, β = .17, p = .067). 이것은 매개효과의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성과 관련

하여(표 3), 회귀모형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6, 108) = 2.040, p = .066.

경로분석

성격특질과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간

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그림 1). 부정적 기분 회피

형 충동구매와 함께 2D:4D비율, 정서성,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남녀 차이가 유

의미하였다. 이런 점을 보완하여 경로분석에서

는 모든 관계성은 성별로 통제하고 부정적 기

분 회피형 충동구매는 성별과 함께 연령도 통

제하였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은 

AMOS의 ML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경로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7) = 7.462, p 

= .382, CFI = .993, RMSEA = .024인 것으로 

나타났다. CFI >.9와 RMSEA <.05는 모형 적합

도가 좋다는 것을 나타낸다(McDonald, & Ho, 

2002).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

였다. 구체적으로 외향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었다(β = -.050, p = .048). 정서적 불안정성

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매개로 부정적 기분 회

피형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었다(β = .074, p =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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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매개변인을 모형에 투입하기 전 β값은 괄호 안에 표시. 단, 모형의 간명성을 위해 통제변인의 경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p < .05, **p < .01,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질과 태내 성호르몬

이 정서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충동구매 경향성

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관계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정서성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향

성이 낮을수록(내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2D:4D 비율이 높을수록(태내 에스트로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기분 유지

형 충동구매 경향성은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변

인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이 없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격특질이 지각된 스

트레스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부정적 기분 회피

형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성이 높고 외향성이 낮은, 즉 

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고, 이런 높은 지

각된 스트레스가, 다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

동구매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할 수 있고, 충

동구매가 이들에게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기능

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지각이 성격

과 충동구매 간의 연관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한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성격특질, 태내 

성호르몬, 지각된 스트레스의 효과를 평가함으

로서 충동구매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추

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2D:4D 비율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성

에 대한 지각된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대신 2D:4D 비율은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

다. 하지만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 경향

성과는 관계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들 결과

는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태내 성호르몬의 직

접적인 영향을 시사한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다

는 결과 또한 충동구매 경향성에 대한 성호르몬

의 영향을 시사한다. 이들 결과는 부정적 정서 

경험과 이와 관련된 심리장애, 2D:4D 비율과 우

울장애, 그리고 이들 변인들의 남녀차이를 살펴

본 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심경옥, 전우영, 2014b; Bailey & Hurd, 2005; 

Fairburn & Harrison, 2003; Feingold, 1994; 

Manning, 2002; Wade et al., 2002; Weissman & 

Klerman, 1977).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여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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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쇼핑은 부정적 정서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충동구매 

경향성이 더 높다(Dittmar & Drury, 2000; Tifferet 

& Herstein, 2012)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게다가 성호르몬과 접근/회피 동기와 관련한 연

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면(심경옥, 

2017; Montoya, Terburg, Bos, & Van Honk, 2012), 

상대적으로 높은 에스트로겐과 높은 회피동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태내 

에스트로겐이 부정적 정서와 회피 경향성을 사

전프로그램하고 이것이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

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태아기 성호르몬은 행동의 기저가 되는 신경

회로와 기능을 조직화하는 효과가 있고, 이런 

조직화 효과는 성인의 성호르몬 수준에 따라 뇌

세포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심경옥, 

2017; 심경옥, 전우영, 2015a; Lenz et al., 2012). 

다르게 표현하면, 태아기와 성인의 성호르몬 수

준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출생 후 보상 자극에 

대한 뇌세포 반응과 행동적 결과를 다르게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환 에스트로

겐(circulating estrogen: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신

체의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침) 수준이 높아지

는 월경 전 단계에 있는 여성들 중 2D:4D 비율

이 높은 여성들이 충동구매에 더 취약할 가능성

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태아기와 성인

의 성호르몬이 상호작용하여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는 것은 만성적인 충동구매나 

강박구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격특질이 스트레

스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영향을 주고, 이런 지

각된 스트레스가 다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

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할수록 또는 내

향적일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고, 이런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다시,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는 성격특질, 스트레스 반응, 정서 

상태, 그리고 충동구매 간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심경옥, 전우

영, 2015b; Nater et al., 2010; Nettle, 2007; Santed 

et al., 2003; Vollrath, 2000; Youn & Faber, 2000; 

Zunszain et al., 2011). 본 연구 결과는 정서적으

로 불안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일상생활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할 수 있고, 충동구매가 

이들에게는 기분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

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

람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

고 이런 높은 스트레스 지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 불안, 압박, 그리고 염려 등 부정적 기분 

상태는 이들을 충동구매에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 지각이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의 기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된 스트레스가 성격과 충동구매 간

의 연관성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라는 것을 제안한다.

지각된 스트레스가 정서성과 부정적 기분 회

피형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

다는 결과는 정서성이 직접적으로 충동구매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해 간

접적으로 충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정서성 특성 그 자체가 

충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정서성

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만성적으로 높은 지

각된 스트레스가 충동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정서성과 충동구매 간의 

단순 관계성만을 살펴본 연구들의 불일치하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정적관

계성 또는 관계성 없음, Shahjehan et al., 2012; 

Verplanken & Herabadi, 2001).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로 볼 때,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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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자각하는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

렇다면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구매를 촉발시

키는 다른 개인적 또는 상황적 요인이 있을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 기분 유지형 충동

구매에 선행하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지각된 스트레스가 충동구매를 반복하

게 하는 한 원인이라면 개인적 차원에서 스트레

스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

저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의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현실

도피성 충동구매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관

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

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적 감정 상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충동구매가 

지속될 경우, 반복되는 자기 통제의 실패와 충

동구매 행위 그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견해를 뒷받침하

는 증거로, Sneath와 동료들(2009)은 지각된 자기

통제 부족이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충동 경향성이 높은 즉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충동구매 후 죄의

식과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Yi & 

Baumgartner, 2011). 게다가 충동구매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관적 웰빙이 낮은 경우가 더 

많았다(Silvera et al., 2008). 이들 결과는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한 충동

구매가 결국은 자기 파괴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만성적 충동구

매는 금전적 문제, 신용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등의 원인일 수도 있다(Dittmar & Drury, 

2000). 따라서 만성적 충동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

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쇼핑중독이 충동구매의 극단적인 한 형태로 

그 초기 증상이 충동구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적 차원에서 충동구매와 연관성이 있는 개

인특성과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성격특질과 

지각된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부정적 기분 회

피형 충동구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정서성과 외향성이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 지각된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Ebstrup et al., 2011)에서 부분적 해답

을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와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자기효능감

을 높임으로서 지각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

고, 이를 통해 기분 상태를 관리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충동구매 가능성을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성이 높은 사람들

과 내향적인 사람들은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충동구매에 앞선 자신의 기

분 상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자기조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반복되는 충동구매가 자기통제의 상실로 이어지

고 결국은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충동구매의 결

과에 대한 기능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대안을 

찾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쇼핑중독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기 쉬

운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

소시키는 감정조절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가정되어 왔다(Faber & Christenson 1996). 그

렇다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담하는 부정적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는 쇼핑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심리생물학적 메커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에게서 주로 관찰되는 중독성 약

물의 사용에 앞선 심리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서

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이 충동구

매에 앞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장애 증상

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울이나 불

안장애는 HPA 축의 과잉활성이 한 원인이다

(Zunszain et al., 2011). 그리고 HPA 축 과잉활성

으로 인한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는 도파민 분비

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다시 보상시스템의 변화

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Kuh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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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Walker & Diforio, 1997). 실제 정서성이 높

은 사람들은 일상생활 사건에서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할 뿐만 아니라(Santed et al., 2003; 

Vollrath, 2000), 부정적 정서에 관여하는 신경회

로의 반응성이 더 높고, HPA 축의 활성도 더 

높다(심경옥, 전우영, 2015b; Nater et al., 2010; 

Nettle, 2007; Zunszain et al., 2011). 내향적인 사

람들 또한 반동적인 자율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에 대해 더 불안하고 억제적으로 반응

한다(Nettle, 2007).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

거나 내향적인 사람들은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

이 높고, 이로 인한 코르티솔의 과다 분비가 신

경내분비계와 보상시스템의 변화를 유발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이것이, 다시, 충동구매를 지속시

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속된 충

동구매가 결국은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충동구매는 병적도박과 마찬가지로 대

뇌 보상시스템에 작용하여 쾌를 만들어낼 가능

성이 있다. 실제 행동중독은 약물중독과 마찬가

지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방식(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와 인지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Durrant, Adamson, Todd, & Sellman, 2009). 즉 지

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기

분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인지를 변

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대응이론(coping theory, 

Folkman, 2013)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

인적 자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각되는 내적/외

적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조절한다.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

가 많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응적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충동구매는 스

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다루기 위한 자기조절의 

노력 즉 조절초점이론의 예방초점의 결과 나타

나는 반응적 행동의 한 형태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기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시작한 

충동구매가 구매 후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에 의

해 유지되는 의존을 발달시키고, 비슷한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구매하는 내성을 보

이며, 충동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금단증상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결국은 

강박적으로 구매를 반복하도록 하는 쇼핑중독으

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약물이나 행동중독에 

대한 취약성은 생존과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진

화해온 동기-정서 보상시스템에 대한 약물 또는 

행위의 작용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인간은 생존과 번식에 이로운 행동(예. 음

식섭취, 성관계 등)은 대뇌 보상시스템을 활성화

하며, 이 때 동기-정서 보상시스템을 통해 긍정

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진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

다(Durrant et al., 2009). 반면, 생존과 번식에 위

협이 되거나 불리한 행동은 동일한 동기-정서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진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동물 종에서도 대뇌 보상시스템은 생존

과 번식성공을 높이는 적응행동(예. 음식 섭취, 

성관계)을 촉발하기 위해 자연선택된 것으로 여

겨진다(Alcaro, Huber, & Panksepp, 2007; Durrant 

et al., 2009).

최근 연구들은 생존과 번식성공을 증대시키

기 위해 진화되어온 이들 동기-정서 보상시스템

이 향정신성 약물과 특정 행위에 의해서도 비슷

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약

물 중독과 행동중독(예. 병적도박, 게임 중독) 모

두 보상시스템에 작용하여 강화효과를 나타낸

다. 구체적으로, 도파민은 쾌 또는 행복감을 증

대시키는 신경전달물질로써 대뇌 보상 시스템을 

통해 여러 뇌 영역에 작용하여 사고와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접근동기(증대된 행복감)를 제

공하고, 특정 행동, 특히 보상과 관련이 있는 행

동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하는 강화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약물중독과 행동중독은 생존과 번

식에 관여하는 것과 동일한 동기-정서 보상시

스템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Reuter, Raedler, 

Rose, Hand, Gläscher, & Büche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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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물의 보상효과를 나타내는 뇌 시

스템이 중독성 약물을 섭취하기 위해 특별히 진

화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 시

스템이 생존과 번식과 관련이 있는 자극(예. 음

식, 성, 긍정적 사회적 관계)과 연관성이 있는 

긍정적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선택되

어 왔다는 것이다(Berridge & Kringelbach, 2008; 

Panksepp, Knutson, & Burgdorf, 2002). 즉, 중독성 

약물과 행동은 대뇌 보상시스템에 생존과 번식 

이점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만들 수 있

다는 것이다(Nesse & Berridge, 1997). 마찬가지로 

긍정적 정서를 만들어내는 충동구매가 보상시스

템을 반복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

이 다시 도파민의 강화효과로 인해 쇼핑중독으

로까지 발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

론은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긍정적 정서를 만

들어내기 위해 행하는 충동구매는 강박적 구매

인 쇼핑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제안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개

인의 성향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중독에 대한 이

해와 더불어 이들 요인에 의해 증폭되도록 설계

되어 있는 인간의 진화된 뇌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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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e Buying Tendency and Personal Traits

Kyungok Sim

Office of Liberal Art Education

Kyungsung University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isk of chronic impulse buying because impulse buying can yield immediate 

pleasure, and such pleasure is likely to develop the dependence of impulse buying, as well as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the loss of self-control and shopping addic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personality 

traits and prenatal sex hormones influence on impulse buying tendency related to emotional state and whether 

these relationships were mediated by perceived stress. The results revealed that high 2D:4D (relatively higher 

prenatal estrogen level), high emotionality, high perceived stress, and low extraversion predicted higher negative 

mood-avoidance impulse buying tendency. With regard to positive mood-maintenance impulse buying tendency, 

no variables have significant associations, except for extraversion. The results of mediating effects showed that 

individuals with high emotionality and low extraversion had greater perceived stress, which, in turn, predicted 

higher negative mood avoidance impulse buying tendency. Findings suggest that emotionally unstable or 

introverted individuals may be more vulnerable to daily life stress and that impulse buying may serve as a 

mood-regulating function for them. This study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for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prenatal sex hormones, perceived stress on impulse buying tendency.

Key words : impulse buying tendency, 2D:4D ratio, personality traits, perceive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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